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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의 인사정책  

공정과 신뢰의 원칙은 어디 있는가!! 

 

4천명의 노동자들이 하나같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인사 시즌이다. 

정기 인사를 앞두고 우리 조합원들은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다. 그저 공정하기만을, 인

맥이나 출신보다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적임자가 앉기를 바랐을 뿐이다.  

하지만 WM 총괄 내정자인 이상걸 사장의 첫 행보는 이런 기대를 한 방에 날려버렸다. 

 

불과 3주전에 회사의 명확한 인사 원칙과 기준으로 단행했던 임원 인사를 손바닥 뒤집

듯 뒤집어 버렸다. 회사 조직과 구성원 모두를 위해 공정하고 신뢰에 기반해야 할 인

사정책이 특정인을 위한 자리로, 자신의 사람으로 채우려 한다면 노동조합은 묵과 할 

수 없다. 노동조합은 코드인사, 줄 세우기, 낙하산인사 등 인사 전횡의 사례를 주변 증

권사 등에서 보았고, 결국 공정 인사가 무너지고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

는 조직적 폐해임을 목도한 바 있다.   

 

합병 이후 노사는 인사의 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. 그럼에도 WM총괄 내정

자는 인맥 인사를 통해 노사 모두 경주한 노력을 단 한방에 무너뜨리는, 무소불위의 

힘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. 직원들에게는 능력과 실력보

다는 ‘줄만 잘 서면, 인맥 관리만 잘하면’ 승진과 생존의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다

는 메시지로 읽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. 

3주전 WM인사를 책임졌던 전 WM 총괄, 전 경영지원부문대표 또한 그 책임에서 벗

어날 수 없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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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단 WM뿐만 아니라 회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사람 챙기기, 능력보다는 인

맥을 더 중시하는 인사에 대해 노동조합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, 부당과 위범에는 엄

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. 결단코 특정인의 출세 길을 위해 4천명의 노동자들이 헌

신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조직임을 알기 바란다. 

 

노동조합은 회사의 불공정과 불합리한 인사가 하루빨리 공정함으로 정립되기를 바란다. 

또한 회사는 이러한 문제가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할 것이

다.  

회사의 불공정과 불합리한 인사는 ‘인사권의 남용’인 것이다. 이를 지적하는 것이 

‘인사권 간섭’이라 할 수 있는가? 회사 조직 구성원 누구나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고 

이에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이 ‘직장 민주주의의 실현’이기도 하다.  

회사는 노동조합에 대해 ‘인사권 간섭’을 운운하기 전에, 공정 인사의 원칙을 준수

하고 있는지 성찰하기 바란다. 

 

앞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에게 폐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합리한 

인사에 대해서는 공정한 인사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행동하고 바로잡을 것이다.  


